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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most critical to secure organic linkage and cooperation among disaster-related organizations for successful
disaster management. However, cooperative disaster management has been limited in Korea because different
organizations take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different types of disasters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Standardized disaster response procedures are key success
factors to build and operate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a standardized on-scene disaster response systems the policy alternative,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major disaster on-scene response systems(Central & Local governments, Fire fighters, Coast guard, and 
Army etc) in Korea with the Incident Command System (ICS) in United States. In addition, it suggests the
core functions of on-scen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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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

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최고 원리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능조정과 조직개편 등을 단행해왔

다. 대표적인 국가 정책으로서 정부는 2004년 소방방재

청, 2008년 행정안전부, 2013년 안전행정부 그리고 

2014년 국민안전처를 설립하고 국가적 중요 과업인 안전

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조정과 조직개편의 단행

은 대규모 재난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끊임없

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재난관리 선진국에서는 긴급 상황 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표준화되고 유연한 통합적 재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운

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으로서 1970년대 캘리포

니아의 대규모 산불1)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재

난관리 주체 간 의사소통 및 지휘ㆍ명령ㆍ통제체제 간 

# The 1st author: Yong Sun Yoon, Tel. +82-44-205-5200, e-mail. yysun111@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Sang Kyu Rheem, Tel. +82-52-928-8154, e-mail. rsk0115@gmail.com

1) 1970년 9월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13일 동안 150만 에이커 이상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이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재난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의 개선을 위해 시작되었다(Munhwa Ilbo, 20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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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igure 2.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표준화된 현장지휘체계(ICS)

를 구축하였다(Warb & Stribe, 2006: 134). 

우리나라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세월호 사고 등 대

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 지휘체계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특히, 재난의 유

형별 주관기관과 중앙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표

준화되지 못한 재난현장 지휘체계는 비상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현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현장 지휘체계의 유기적이

고 통합적인 연계체계 마련을 위한 표준화된 대응체계

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현장지휘체계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재난현장대응

수습 표준편제를 제시하였다.

Ⅱ. 통합적 재난대응체계의 필요성

1. 한국의 재난대응체계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

원회 형태의 기구와 범정부ㆍ범지역 차원에서 실제로 

취해야 할 집행적 조치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본부 

형태의 재난관리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재난관리조직은 국민안전처의 출범(’14.11.19)
과 함께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기존의 안전행정부 내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으로 분산되

어 있던 재난관리 기능과 조직이 국민안전처가 출범하

면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었다. 

위원회 형태의 재난관리기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그 구성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되며,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두고 필

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대책본부형태의 재난관리기구는 ‘중앙/지역 재난

안전대책본부’, ‘중앙/지역 사고수습본부’, ‘중앙/지

역 긴급구조통제단’(구조본부)이 있다. 이렇게 우리나

라는 재난의 유형, 규모,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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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integrated type Integrated type

Feature
- operated by minister
- managed by type

- one commander
- unified command

Limitation
- duplication
- poor linkage
- difficulties in complex disaster

- accountability for all disaster
-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Accountability - dispersion of accountabilities - overburden of accountabilities

Command - Variety - one command

※ Source : Rheem, et. al.(2016: 12)

Table 1. The calibrated HSPF model parameters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선 현장조치기관인 

소방과 해경의 긴급구조통제단(구조본부), 시도ㆍ시

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의 국가행정기관인 지

역사고수습본부와의 유기적인 현장지휘 및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로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규정하고 있다2). 이에 따라 19개 주관기관

은 재난 및 사고유형별로 소관분야의 표준매뉴얼, 실무 

및 행동매뉴얼을 관리ㆍ운용할 뿐 아니라 지역재난안

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지휘하고 해당 재

난을 책임지고 수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재

난, 복합재난 등 기존의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재난

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는 통합적 재난대

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2. 통합형과 분산형

재난관리방식은 재난유형별로 발생원인 및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분산방식과 재난관리의 종합

성과 통합성의 관점에서 모든 재난을 통합 관리하는 통

합관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대응체계를 지닌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모

든 재난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통합적 관리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처별 대책본부 형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은 All-hazard Approach를 표방하며 모든 재난

에 표준화된 현장지휘체계를 적용하고 있다(Rheem, 

et. al., 2016: 12; Bae, et. al., 2014: 153; Song, 

2012: 19; Jang, 2004: 25-36; Bissell, 2006).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휘명령체계의 통합이다. 대규

모ㆍ복합 재난의 경우 단일화된 지휘명령체계를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재난관리에 

필수요건이다. 지휘권의 사각지대나 중복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재난대응의 유사성이다. 

재난의 유형은 상이할 수 있으나 재난대응과 복구과정

의 주요 기능은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형이 보다 효과적

일 수 있다. 경험적 측면에서 볼 때 재난의 사회ㆍ형태

적 특징들이 대부분 재난유형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일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경고, 

대피, 구호, 탐색, 구조, 구급, 사망자처리, 자원동원 

등 일반적으로 동일한 활동이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통합된 지휘명령체계의 활용은 교육ㆍ훈련과정

에서 숙달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유리하다는 점이다. 유

형별, 주체별 별도의 체제와 교육 및 훈련은 대규모 복

합재난 발생 시 유관기간 간 협력적 재난대응을 방해하

는 요소가 될 수 있다(Oui, et. al., 2009: 30-32). 

재난의 유형별로 상이한 재난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분산형 재난관리체계보다 모든 재난유형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가 더욱 각광을 받는 이

유인 셈이다. 따라서 통합형 재난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국가사고관리체계(NIMS)와 

현장지취체계(ICS)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형 표

준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3에 재난 및 사고유형별 19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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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CS structure
※ Source : DHS(2008: 53). 

III. 미국의 현장지휘체계(ICS)

1. 국가사고관리체계(NIMS)

50개 주와 1개의 특별구로 구성된 미국은 연방제 국

가로서 주마다 헌법을 가지고 있을 만큼 다양한 지방행

정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행정체제는 지역

별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대규모 비상사태가 발

생할 경우 지역 간 협력적 대응력을 응집하기에는 한계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주체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재난현장 지휘체계는 국가사고관리체계(NIMS: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에 그 근거

를 두고 있다. 국가사고관리체계는 생명과 재산의 손실

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을 포

함한 모든 정부기관이 중단 없이 예방, 보호, 경감, 대

응, 복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

는 지침이다. 국가사고관리체계는 유연(flexibility)하

지만 표준화(standardized)된 위기관리 및 대응체계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유연성(flexibility)은 발생 가능

한 모든 잠재적 위험과 사고에 모든 기관이 함께 협력적

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둘째, 표준화

(Standardization)는 각종 재난대비계획의 기초가 되

며 다양한 기관 간 통합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구

조를 제공한다.

국토안보부(DHS)는 국가사고관리체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대비(Preparedness), 의사소통과 정보관

리(Communicaton & Information Management), 자

원관리(Resource Management), 지휘 및 관리

(Command & Management), 지속적 관리와 유지

(Ongoing Management and Maintenance)를 강조하

고 있다. 첫째, 대비는 지속적인 계획, 훈련, 인사관리, 

장비, 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위기관리와 

사고대응을 위한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둘째, 의사소

통과 정보관리는 위기관리와 사고 대응행위의 재난대

응 주체 간 공통의 그림을 제공한다. 셋째, 인사, 장비, 

보급 등과 관련하여 자원관리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핵

심적인 목표과제이다. 넷째, 지휘와 관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고관리와 조정을 위해 유연하고 표준화된 

재난현장구조를 제공한다. 다섯째, 국가사고관리체계

는 HSPD-53)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현장지휘체계(ICS)

미국의 현장지휘체계는 국토안보부(DHS)에서 제시

하는 국가사고관리체계(NIMS)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장지휘체계(Incident Command System: ICS)

는 현장 대응기관들의 인력과 장비를 공통 용어, 절차 

및 조직구조를 사용하는 공공 지휘조직에 통합하여 사

고의 성격, 규모 및 복잡성 등에 구애받지 않고 공동목

표를 이루기 위해 현장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휘, 통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현장 중심의 표준화된 비상시적 

지휘체계이다. 

미국의 현장지휘체계는 재난의 유형과 크기, 복잡성 

등에 상관없이 긴급 상황 발생 시 광범위한 대응에 필요

한 현장의 작전을 조직화하는 데 활용되는 시스템이다. 

작은 사고와 미리 예측 가능한 사건부터 대규모의 복합재

난까지 활용한다. 정부조직뿐 아니라 민간 및 비정부기

구(NGO) 등도 표준화된 현장지휘체계를 활용한다. 

3) HSPD-5(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s-5) : 포괄적인 국가사고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미국 내 사고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2003년 2월 28일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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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휘체계는 표준화된 조직구조와 모듈화된 조

직 하위부서의 확장을 통해 융통성을 확보한다. 현장지

휘체계의 표준 구조는 <Figure 3>과 같다. 표준 구조는 

크게 4가지 섹션으로 구분된다. 현장대응(Operations 

Section), 계획수립(Planning Section), 자원조달

(Logistics Section), 재무와 행정(Finance and 

Administration)으로 구성되며, 참모 성격의 안전

(Safety), 공보(Public Information), 그리고 연락관

(Liaison) 기능을 갖고 있다. 

표준화된 조직구조와 장비체계 그리고 공통용어 및 

절차 등은 재난현장에서 혼란을 줄여주며, 교육 및 훈

련에서도 잘 활용되고 있다. 재난현장지휘체계의 교육

과정은 국가사고관리체계(NIMS)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기초과정은 IS-700과정과 ICS-100과정으로 이루

어져 있다. IS-700은 국가사고관리체계, ICS-100은 

현장지휘체계에 대한 소개과정이다. ICS-300과정은 

중급자, ICS-400은 상위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전 

과정을 이수해야 수강할 수 있다. ICS-400과정은 중간

관리자 승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

정으로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 주방위군(National guard), 재

난관리업무 담당자, 소방, 응급의료(EMS), 재난피해평

가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공동교육을 이수한다.

본 현장지휘체계 교육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이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

호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표준화된 

조직구조를 바탕으로 모든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이 함

께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것이 미국

의 현장지휘체계의 특징이다. 표준화된 현장지휘체계

를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용어와 조직의 활용은 모든 

재난관리주체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ㆍ훈련과정에서도 폭넓게 적용하고 확

장시킬 수 있어 재난관리주체의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Figure 4. NIMS-ICS training courses
※ Source : FEMA(2013). 

Ⅳ. 한국형 통합 현장지휘체계

1. 기관별 재난현장 대응ㆍ수습 표준편제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의 통합적 재난대응체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분산형 재난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는 크게 재난의 유형에 따

른 분류와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첫째, 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관 주관기관이 규정되

어 있으며, 각각의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의 

유형별로 각각의 주관기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

치ㆍ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역량을 넘어

서는 대규모 재난일 경우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ㆍ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재난이 발생한 지리적인 위치(육상과 해상 

여부)에 따라 상이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육상에

서 발생한 재난은 소방본부 중심의 긴급구조통제단과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은 해경 중심의 지역구조본부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대응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

게 상이한 대응체계를 가능한 표준화하여 기관 간 원활

한 의사소통과 협력적 재난대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할 수 있다.

<Table 2>를 보면 기존의 재난대응체계 간 차이로 

인해 표준화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조직편제상 이름은 상이하지만, 그 기능은 매우 유사하

게 운영되고 있다. 

재난현장에는 다양한 대응 업무가 발생하며, 이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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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tandard structure

Table 2. Differences between response organizations

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생 재난과 관

련된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다수 참여하게 된다. 이러

한 다수 기관들의 재난대응 결집력을 극대화하며 재난

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표준적이면서도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현장대응편제와 지휘 및 운영원칙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통적인 기능 들을 표준화하

여 표준편제의 개발 근거로 활용하였다. 

2.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 표준편제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응 업무를 조율하고 

각 업무별 필요로 하는 자원을 일시에 파악하여 신속하

게 집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대응활동 

전체를 조망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일의 현장

지휘자가 필요하다. 현장지휘자는 반드시 현장지휘를 

개시할 때부터 명확하게 현장지휘권을 선언하고, 조끼

나 완장 등의 표식을 통해 대응인력들이 현장지휘자를 

알아보고, 또 각기 대응활동을 함에 있어 혼란이 없도

록 해야 한다.

재난현장에서는 지휘권을 명확히 확립하여 재난대

응에 참여하는 다수 기관의 활동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원화된 지휘ㆍ통제는 종합적인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구역별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하

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1) 표준편제 

기존의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기관

별 편제들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재난현장에서 대응수

습 활동은 공보, 연락, 상황총괄(대응계획),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긴급복구) 기능으로 표준화할 수 

있다. 소방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군, 경찰 각 기관이 재난현장 지휘본부의 명

칭이 다를지라도 지휘체계 기본편제는 동일하게 사용

하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난현장의 대응

수습 표준편제를 <Figure 5>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긴급구조기능이 필요한 경우 활용될 수 있

는 현장지휘체계방안으로 <Figure 6>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합지원본부 편

제로서 <Figure 7>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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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earch and rescue focused structure
※ Source : Lee, et. al.(2015: 71)

Figure 7. Integrated support center
※ Source : Lee, et. al.(2015: 72)

2) 현장지휘체계(긴급구조단계와 수습복구 단계)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의 기능이 최우선시되는 재난

의 경우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이 먼저 가동되어 긴급

구조를 할 때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에 설치되어 지

원을 하게 된다. 군ㆍ경ㆍ유관기관ㆍ협회ㆍ단체도 긴

급구조 지원에 참여하게 된다. <Figure 6>의 왼쪽 부분

이 긴급구조 최우선시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

지원본부의 협력관계를 설명한다. 소방 및 해경의 기본

편제는 통합지원본부의 기본편제와 1:1 매핑(mapping)

되어 서로 업무간의 협조가 이루어진다.

긴급구조가 종료되어갈 때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지휘권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이양

하고 통합지원본부장은 위임을 받아 수습ㆍ복구 현장

을 지휘하게 된다. 군ㆍ경ㆍ유관기관ㆍ협회ㆍ단체도 

통합지원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수습ㆍ복구 현장에 참

여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때 소방서장과 해경서장도 기

관의 기본 편제를 가지고 지원에 참여하게 된다. 

<Figure 6> 의 오른쪽 부분이 긴급구조가 이루어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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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ㆍ복구가 수행될 때, 통합지원본부의 기본편제와 

각 기관의 지원체제를 설명한다.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합지원본부 편제

우리나라 재난현장 대응 및 수습복구 기본 편제를 토

대로 지자체의 통합지원본부 편제는 재난유형과 관계

없이 지휘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

원지원, 대민지원 기능 등 <Figure 7>과 같이 구성된

다. 특이할 점은 상황총괄에 예산지원과 현장요원의 안

전조치 임무가 포함된다. 그리고 대민지원에는 피해자 

및 이재민의 법률상담이 주요역할에 해당된다. 또한 지

대본과 통지본은 13가지 협업기능을 바탕으로 연계된

다. 공보관은 홍보 협업기능을 통해, 상황총괄은 상황

관리 협업기능을 통해, 대민지원은 생활안정지원 협업

기능을 통해, 그리고 현장대응과 자원지원도 협업기능

을 통해 지대본과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재난현장 대응 

및 수습복구 활동을 하게 된다. 

Ⅴ. 결 론

우리나라는 재난 발생 시 재난 유형별로 지정된 재난

관리주관기관이 대응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재난 피해

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주관기관의 전문성을 극대

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규모 복합재난이 발생

할 경우 여러 주관기관 간의 협력적 재난대응에 한계점

이 노출되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에 적합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업무 담당자 

간의 업무 중복이나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점이 노출

되고 있다. 특히 소방, 해경, 경찰, 군 등 다수기관이 

재난현장에 참여할 경우 현장지휘체계가 명확하지 않

아 재난대응과정에서 심각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현장 대응 및 수습 

복구 표준편제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표준편제 개발을 위해 국내 대표적인 기관의 재난현

장 지휘체계(대응편제)를 비교ㆍ분석하였다. 소방은 

긴급구조통제단, 해경은 지역구조본부/지역방제대책

본부, 육군은 재난대책본부, 경찰은 현장지휘본부로 편

제를 구성하여 지휘하고 있었다. 기관별 명칭은 상이하

지만, 편제 내 운영되는 기능은 유사하거나 일부 상이

한 수준이어서 이러한 업무의 통합을 통해 표준화함으

로써, 단일화된 대응ㆍ수습 편제를 편성할 수 있었다. 

기존의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기관

별 편제들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재난현장에서 대응수

습 활동은 공보, 연락, 상황총괄(대응계획),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긴급복구) 기능으로 표준화할 수 

있다. 소방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군, 경찰 각 기관이 재난현장 지휘본부의 명

칭이 다를지라도 지휘체계의 기본편제는 동일하게 사

용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재난현장의 대응

수습편제와 긴급구조기능이 필요할 경우 활용될 수 있

는 현장지휘체계방안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합

지원본부 편제를 제시하였다. 통합지원본부의 주요 기

능은 지휘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

원지원, 대민기능 등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일선 현장의 다수 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대응 표준모델 SOP, 통

합지침과 훈련 시나리오 등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마련한 기본편제는 재난의 규

모와 특수성에 맞게 기관별로 유연하게 축소하거나 확대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국가사고관

리체계(NIMS)에서 강조하는 표준화(standardization)

와 유연성(flexibility)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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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지휘체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표준대응체계 구축 

국문초록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 주체 간 원활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는 것은 재난대응에서 무엇보다 중요

하다. 그러나 재난의 유형별로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협력적 재난대

응이 이루어지기에 많은 한계점이 있다. 표준화된 재난대응절차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주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재난대응체계와 미국 현장지휘체계의 조직과 기능을 비교ㆍ분석하고 표준화

된 재난현장 대응체계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국형통합 현장 지휘체계를 제시하기 위해 

소방,해경, 경찰, 군, 지자체의 재난대응조직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명칭은 상이하지만, 기능

이 유사한 조직들을 통합하여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준현장지휘체계 내 주요 기능은 공보, 
연락,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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